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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파형 역산은 석유가스 탐사를 위한 탄성파 자료처리 분야에서 지층의 속도 모델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역산 기법이다. 최근 탄성파 자    

료처리에 딥러닝 기술의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파형 역산 기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머    

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자료처리 기법이 전파형 역산을 위한 입력자료의 전처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이었으나, 딥러닝 기술을 통해 전    

파형 역산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전파형 역산은 순수 데이터 기반 접근법, 물리 기    

반 신경망 활용법, 인코더-디코더 구조 활용법, 신경망 재매개변수화를 이용한 구현법, 물리정보 기반 신경망 기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전파형 역산 기법을 발전 과정 순서로 체계화하여 각각의 접근법에 대한 이론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전파    

형 역산 기술에 딥러닝 기법을 도입한 초기에는 데이터 과학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대량의 학습자료를 준비하고 순수 데이터 기반 예    

측 모델을 적용하여 속도 모델을 역산하는 연구로 시작하였다. 최근 연구 동향은 탄성파 자료의 잔차나 파동방정식 자체의 물리정보를 심    

층 신경망에 활용하여 순수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으로 대량의 학습자료가 필    

요하지 않고, 전파형 역산의 태생적 한계점인 주기 놓침 현상을 완화하며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전파형 역산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의 도입으로 전파형 역산 기술은 탄성파 자료처리 분야에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전파형 역산, 딥러닝, 재매개변수화, 물리정보 기반 신경망

ABSTRACT
Full waveform inversion (FWI) in the field of seismic data processing is an inversion technique that is used to estimate the velocity 
model of the subsurface for oil and gas exploration. Recently, deep learning (DL)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gly used for seismic 
data processing, and its combination with FWI has attracted remarkable research efforts. For example, DL-based data processing 
techniques have been utilized for preprocessing input data for FWI, enabling the direct implementation of FWI through DL technology. 
DL-based FWI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methods: pure data-based, physics-based neural network, encoder–decoder, 
reparameterized FWI, and 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 In this review, we describe the the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s 
by systematizing them in the order of advancements. In the early days of DL-based FWI, the DL model predicted the velocity model 
by preparing a large training data set to adopt faithfully the basic principles of data science and apply a pure data-based prediction 
model. The current research trend is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e pure data-based approach using the loss function consisting 
of seismic data or physical information from the wave equation itself in deep neural networks. Based on these developments, DL-
based FWI has evolved to not require a large amount of learning data, alleviating the cycle-skipping problem, which is an intrinsic 
limitation of FWI, and reducing computation times dramatically. The value of DL-based FWI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ally in 
the processing of seis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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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파형 역산(full waveform inversion, FWI)은 석유가스 탐      

사를 위한 탄성파 탐사 분야에서 지층의 탄성파 속도를 추정        

하는데 사용되는 자료처리 기법 중 하나이다. 지층의 탄성파       

전파 속도를 추정하는 자료처리 기법은 셈블런스(semblance)     

기반의 겹쌓기 속도 분석(stacking velocity analysis, SVA)      

(Taner and Koehler, 1969; Al-Chalabi, 1974), 주시 토모그래       

피(traveltime tomography) (Stefani, 1995; Woodward et al.,      

2008), 참반사 보정 속도 분석(migration velocity analysis,      

MVA) (Al-Yahya, 1989), 벌림거리 대비 진폭 변화(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AVO) 역산(Chopra and Castagna, 2014)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 전파형 역산은 함수해석학적 국         

부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목표로 하는 매개변수의 최적값을       

결정하는 역문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속도 매개변수와       

완전한 파동방정식 사이의 비선형적인 함수 관계를 직접적으      

로 최적화 과정에 사용하므로 파형 전체를 데이터로 이용해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파형 역산 기술은 파형 중 주시 정보         

만을 이용하는 주시 토모그래피나 잘 가공된 자료의 진폭 정        

보만을 이용하는 AVO 역산과는 다르며, 전파형 역산이라는      

고유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지층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탄성파 자료처리 기       

법들은 본질적으로 역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자료처리를 통해       

자료의 일부분만을 추출해 사용하거나 자료 구조의 변형을 거       

쳐 순수하게 파동방정식과 속도 매개변수의 함수 관계를 직접       

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형 역산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문헌은 전파형 역산의 시작        

을 언급할 때 Lailly (1983)와 Tarantola (1984)의 논문을 인용        

한다. Tarantola (1984)의 논문이 발표될 당시에는 컴퓨터 성능       

의 한계와 세부적인 이론 정립이 미흡하여 개념적으로 제안된       

것이었지만 현재까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전파형 역산 기       

술은 대부분 Tarantola (1984)의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다. 이       

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전파형 역산 기술 구현을 위한 논문         

들이 발표되었고 일부 현장자료에도 적용한 결과가 보고되었      

다(Mora, 1987; Pica et al., 1990; Crase et al., 1990; Bunks et           

al., 1995; Pratt et al., 1998). 2000년대 들어서 더 많은 연구자          

들이 전파형 역산 기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Sirgue and       

Pratt, 2004; Operto et al., 2006; Plessix, 2009; Vigh and Starr,          

2008; Warner et al., 2007; Herrmann et al., 2009), 국내에서         

도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Shin      

and Min, 2006; Shin et al., 2007; Shin and Cha, 2008, 2009).           

2007, 2008년에 라플라스 영역 전파형 역산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면서 전파형 역산 기술의 난제인 국부 최소값    

(local minima) 문제(또는 주기 놓침(cycle skipping)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2010년대에 이르러    

적응식 파형역산(adaptive waveform inversion, AWI) (Warner    

and Guasch, 2014, 2016), 파동장 재구축 역산(wavefield    

reconstruction inversion, WRI) (van Leeuwen and Herrmann,    

2013, 2015), 포락선 역산(envelope inversion) (Wu et al.,    

2014), 확장 송신원 파형 역산(extended-source waveform    

inversion) (Huang and Symes, 2015; Huang et al., 2016,    

2017), 최적 수송 거리(optimal transport distance) (Engquist et    

al., 2016; Métivier et al., 2016; Yang et al., 2016, 2018) 등    

주기 놓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들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이론적 발전을 통해 전파형 역산은 상업적으로 성공하    

게 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석유탐사 기업들은 전파형 역산 기    

술을 확보하고 있거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파형 역산 기술의 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산    

에 많은 비용이 들고 주기 놓침 현상과 같은 기술적 제약이 있    

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이론 개발과 성능 향상에 대한 필요성    

이 잔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딥    

러닝 기술을 전파형 역산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딥러닝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 임의의    

함수를 생성해내는 깊은 인공신경망 기법이다. 이러한 접근 방    

식은 이론적으로 보편적 근사 정리(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이론(Cybenko, 1989; Hornik et al., 1989)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이 방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차원 데이터    

를 저차원의 다양체(manifold)에 집중해서 설명하기 때문이다    

(He and Wang, 2021; Lei et al., 2020). 전파형 역산은 데이터    

로부터 모델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역 사상 함수(inverse    

mapping function)를 최적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므로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기반 접근법과 본질적으로 같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파형 역산이 목적함수를 최소화시키    

는 모델 매개변수를 찾는 간접 역산(indirect inversion)인데 비    

해(Virieux et al., 2016), 딥러닝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은 데이    

터를 함수의 입력으로 넣고 함수의 출력이 모델 매개변수가    

되는 직접 역산(direct inversion)법이다.

딥러닝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에 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면    

서 전파형 역산이라는 기술의 범주가 모호해지고 있다. 딥러닝    

모델의 입력자료가 파형 전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파    

형 역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속도 모델을 얻는 알고리즘이 다    

르다는 점에서 명칭의 모호성이 발생한다. 발표된 논문들도 비    

슷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전파형 역산이라 부르    

기도 하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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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법에서 벗어나 전파형 역산 기법        

의 전통적 구조인 탄성파 자료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기법을 혼합한 방식이 제안되면서 딥러닝 기반의 속도 역산       

기법을 전파형 역산이라고 명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러한 접근법은 데이터 기반 기법과 전통적인 물리(physics) 기       

반의 기법을 결합한 것이어서 물리 기반 신경망(physics-      

guided neural network, PGNN)나 물리 정보 신경망(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PINN) 등으로 불린다. 이 기법들은       

대부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결정론적인 전통적 전파       

형 역산 기법과 순수 데이터 기반 방법의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 기법        

은 국부 최소값 문제, 주기 놓침 문제, 저주파수 부족 문제, 초          

기 속도 모델 의존성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비해 딥러닝 기          

반 전파형 역산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줄 수 있다(Yang and         

Ma, 2019). 또한, 순수한 데이터 기반 딥러닝이 대량의 라벨링        

된 데이터가 필요한 데 비해, 물리 기반 딥러닝 기법은 데이터         

가 많을 필요가 없고 라벨링이 필요 없다. 어떤 연구자는 초기         

속도 모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신경망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것이 결국 초기 속도 모델을 사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초기 속도 모델의 의존성이 낮고 국부 최소         

값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잡음에도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n et al., 2020; Sun et al., 2020).

이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전파형 역산 기법에 대한 연        

구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 발전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속도 모델 구축         

문제에 인공 신경망 기법(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적       

용한 과거 연구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전파형 역산 기술에 딥         

러닝을 적용한 연구를 발전 순서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각 단계별 기법의 구현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 식을 설명하고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기본 이론

전파형 역산

전파형 역산은 현장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와 수치 계산을       

통해 합성한 탄성파 자료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속도 모형을       

찾는 최적화 문제이다. 현장 자료와 합성 자료의 차이를 측정        

하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벡터의 길이를 측정하는 노름(norm)      

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l2-노름을 적용하면      

두 자료의 차이를 정량화하는 목적 함수(Ed)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1)

여기서 아래 첨자 d 는 자료에 대한 오차를 의미하고 모델 매          

개변수 차이로부터 계산되는 목적 함수(Em)와 구분하기 위하      

여 표시하였다. 식 (1)에서 행렬 R 은 수신기 위치에서의 파동    

장을 구하기 위한 투영(projection) 연산자이고 벡터 d 는 취득    

자료, u 는 파동 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생성된 합성 자료를 나    

타낸다. 연구 목적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파동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주파수 영역 파동장    

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S 는 파동방정식을 나타내는 편미분 연산자이고 f 는    

송신원 벡터, m 은 모델 매개변수 벡터이다. 식 (1)의 계산 파    

동장 u 는 식 (2)의 모델링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전파형 역산은 식 (2)를 제약조건으로 하고 식 (1)의 목적함    

수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송신원 파형요소를 동시에 결정하려면 변수 투영법(variable    

projection method) (Pratt et al., 1998; Pratt, 1999; Rickett,    

2013) 등을 이용하여 속도 매개변수와 송신원 항을 교대로 역    

산하기도 한다. 식 (1)을 기반으로 한 전파형 역산은 전형적인    

간접 역산(Virieux et al., 2016)이면서 비선형 최적화 문제이므    

로 한 번에 해를 계산할 수 없다. 목적함수를 테일러 전개하여    

근사적으로 풀이하는 뉴턴법(Newton method)이나 파동장을    

테일러 전개하여 1차 근사하는 가우스-뉴턴법(Gauss-Newton    

method), 목적함수의 경사 방향만을 이용하는 경사법(gradient    

method) 등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Pratt et al., 1998). 일반적으    

로 계산 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사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속    

도 매개변수 벡터를 다음과 같이 반복 계산하여 역산한다.

2

2

1

2
d

E  Ru d

( ) S m u f

Fig. 1. Workflow of full waveform inversion based on gradi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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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는 식 (1)의 목적 함수에 대한 경사 하강 방향         

(gradient descent direction)이고  는 구간 길이(step length),       

아랫첨자 k 는 역산 반복 단계를 나타낸다. 식 (3)의 반복 역          

산 과정은 수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사 하강 방향을 수정        

하거나 구간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대 경사 하강법        

(steepest descent method), 비선형 켤레 경사법(nonlinear     

conjugate gradient method), l-BFGS법(limited-memory Broyden-    

Fletcher-Goldfarb-Shanno method) 등으로 구현할 수 있다.     

Fig. 1은 경사법 기반의 전파형 역산 작업 흐름을 보여주는 구         

조도이다. 

딥러닝

딥러닝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적 표현(abstract representation)을 달성할 수 있는 기계 학       

습 알고리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Bengio et al., 2013). 비선형        

변환기라는 것은 인공 신경망의 뉴런(neuron)을 의미하고, 이      

들의 조합은 여러 개의 뉴런으로 층(layer)을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층을 쌓아 깊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높은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사고에 기반한 표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는데,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진을 보고 어떤 사물인지 판단하         

거나 음성을 듣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딥러닝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는 보편 근사 정리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학적으로 함수 근사(function approximation)를     

의미한다. Cybenko (1989)와 Hornik (1991), Hornik et al.       

(1989), Leshno et al. (1993) 등에 따르면 한 개의 은닉층         

(hidden layer)으로 구성된 바로먹임(feedforward) 네트워크만    

으로도 임의의 함수 또는 도함수를 임의의 정확도로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물론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가 적절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근사할 수 있는 함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학습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근사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복잡한 비선형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은닉층을 사용하는 경우 몇 개의 뉴런이 필         

요할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학습을 위한 계산 시간이 많이 필          

요해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계산 효율을 위해 개별 층        

의 뉴런 수를 증가시키기 보다 은닉층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오늘날 딥러닝이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구조로 발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수학적으로 보면 딥러닝은 비선형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 네       

트워크 아키텍쳐를 단순화시키고 훈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       

각적 선형(piecewise linear)층들로 구성한다. 이러한 단순한 구      

조는 보렐 가측 함수(Borel-measurable function)들로 구성된    

함수 공간을 조각적 선형 다항식(piecewise linear polynomial)    

들이 생성(span)할 수 있다는 수학의 정리에 근거한다(He and    

Wang, 2021). 해석학적으로 임의의 보렐 가측 함수 g(x)는 다    

음과 같이 조각적 선형 다항식에 의해 원하는 정확도로 근사    

될 수 있다(He and Wang, 2021). 

(4)

여기서 en 은 조각적 선형 다항식 n 의 계수이다. 딥러닝 관점    

으로 보면 임의의 보렐 가측 함수를 생성할 수 있는 조각적 선    

형 함수가 신경망 구조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여기서 G(x, w) 는 신경망의 층에 해당하는 함수로 입력값(x)    

과 가중치(w)의 연산으로 구성된다. 아랫첨자는 신경망의 층    

깊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심층 신경망은 각 은닉층에서 활성    

함수를 적용하는데 식 (5)에서 한 개의 층에 활성 함수(k )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wk 를 곱하는 것은 아핀 변환(affine transformation)을    

의미하고, bk 는 편향(bias)을 가리킨다. 활성 함수는 보통    

ReLU (rectified linear unit)를 사용하는데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형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활성 함수를 선택해야 한다.

딥러닝 기반 속도 역산

석유 탐사 분야에 인공 신경망 이론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    

은 매우 오래전이지만 주로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한 저류층    

물성 예측이나 탄성파 속성 자료를 이용한 암상 구분 등이 주    

요 적용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모    

든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탄성파 속도 모델    

구축에도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접근 방법은 기존의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 과정    

을 딥러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Ma et al. (2018)    

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    

하여 수직시간차(normal moveout, NMO) 보정이 이루어진 공    

통중간점(common midpoint, CMP) 모음(gather) 자료에서 속    

도 오차를 추정하였다. 비슷한 방식으로 Park and Sacchi    

(2020)는 CNN을 이용하여 셈블런스 패널에서 RMS (root    

mean square) 속도를 발췌(picking)하였다. Fabien-Ouellet and    

Sarkar (2020)는 CNN과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이용하여 CMP 모음으로부터 RMS 속도와 구간    

(interval) 속도를 동시에 추정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Wang    

et al. (2021)은 수정된 U-Net 모델(Ronneberger et al.,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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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셈블런스에서 RMS 속도를 추정하였는데, 합성자      

료를 이용하여 사전 학습 후 현장자료를 이용하여 미세 조정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Araya-Polo et al. (2018)은 딥러닝을 이용한 토모그래피 기       

법을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셈블런스 기반의 특성(feature)을     

겹쌓기 전 자료(prestack data)로부터 추출하고 이를 DNN의      

입력자료로 넣어 훈련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탄성파 주시      

자료로부터 속도 모델을 역산하는 주시 토모그래피 기법이 딥       

러닝으로 직접 구현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주시 토모그래피를       

위한 초동 주시 발췌를 딥러닝 기술로 구현한 사례가 많았다        

(Wang et al., 2019). 이렇게 탄성파 속도 역산 분야에서 딥러         

닝 기술이 도입된 초기에는 속도 역산을 보조하는 전처리 기        

술로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시기에는 전파형 역산 기        

술에도 딥러닝을 직접 적용하기보다 전파형 역산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Ovcharenko et al. (2019)은 역산의 주기 놓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저주파수 성분을 예       

측하였으며, 예측된 저주파수 정보를 활용하여 전파형 역산 결       

과를 개선시켰다. 그들의 논문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Sun and Demanet (2020)은 심       

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탄성파 자료의 저주파수 성분을 외삽하       

고 전파형 역산 결과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였다. 앞선 연구들         

이 수치 속도 모형이나 벤치 마크 모델에 국한된 연구를 수행         

하였다면, Fang et al. (2020)은 훈련 자료에 사용되지 않은 현         

장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고 다중       

스케일(multi-scale) 전파형 역산과 최소제곱 거꿀시간 참반사     

보정(least-squares reverse-time migration)의 결과가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딥러닝 기반 전파형 역산의 잠재력 확인

딥러닝 기법이 전파형 역산에 적용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주       

로 전파형 역산의 입력자료인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의 전처        

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딥러닝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의 가능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었다.       

Röth and Tarantola (1994)는 처음으로 신경망을 이용하여 탄       

성파 자료로부터 1차원 속도 모델을 역산하였다. 학습에 사용       

한 자료가 매우 적고 1차원 속도 모델이었지만 딥러닝 기법이        

전파형 역산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ichardson (2018a)은 텐서플로우 라       

이브러리를 이용하여 RNN으로 파동방정식 모델링을 수행하     

고 전파형 역산을 구현하였다. 이 연구는 딥러닝 기반의 전파        

형 역산이라기보다 전파형 역산을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      

하여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역모       

드 자동미분(reverse-mode automatic differentiation)으로 손실    

함수(loss function)의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이 전파형 역      

산의 수반 상태법(adjoint state method)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    

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Moseley et al. (2018)은 오디오 신호 생성 목적으로 설계된    

WaveNet (Oord et al., 2016)을 활용하여 빠른 탄성파 자료 모    

델링 기법을 구현하였고 이를 1차원 속도 모델 역산에 적용하    

였다. 이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전파형 역산에 쉽게 적용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차원 속도모델 역산 예제를 보여주었    

으나 반사계수 모델을 역산하고 깊이-시간 변환 모듈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전파형 역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이후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사용하는 심    

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 전파형 역산 방법과 유사한 점이 많    

기 때문에 딥러닝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 볼 수 있    

다. Lewis and Vigh (2017)은 전파형 역산에 딥러닝 기법을 적    

용하여 암염 속도 모델 역산의 성능을 개선하였다(Yang and    

Ma, 2019). 이 연구에서는 AlexNet (Krizhevsky et al., 2017)    

을 변형한 모델을 사용하여 암염층을 찾는 딥러닝 모델을 구    

성하였고, 탄성파 단면에 적용하여 암염층 존재에 대한 확률    

지도를 얻었다. 이렇게 얻은 암염층 확률 지도를 선행(a priori)    

모델로 가정하고 전파형 역산의 목적함수에 결합하여 정규화    

(regularization)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 역시 딥러닝 기    

법이 직접적인 전파형 역산을 구현한 것은 아니지만 정규화    

기법으로 활용하여 전파형 역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Richardson    

(2018b)과 Mosser et al. (2020)은 적대적 생성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이용해서 지질구조에    

대한 선행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Vantassel et    

al. (2022)은 토양-기반암 형태의 천부 지층에 대한 초기 속    

도모델 구축에 CNN을 사용하였다.

순수 데이터 기반 전파형 역산

진정한 의미의 딥러닝 기반 전파형 역산은 다양한 속도 모    

델과 그 속도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공통 송신원 모음 자    

료를 학습자료로 구성하여 훈련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학습된 심층 신경망은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를    

입력으로 받아 속도 모델을 예측하는 예측함수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의 전파형 역산은 순수 데이터 기반의 전파형    

역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훈련과정에는 많은 양의 학습자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적용할 때에는 기존 전파형 역산에    

비해 훨씬 빠르게 속도 모델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사용된 심층 신경망의 종류에 따라 분    

류될 수 있다(Jo and Ha, 2021). GeoDNN은 Araya-Polo et al.    

(2018)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셈블런스 패널로부터 2차원 속도    

모형을 예측하는 기법이므로 전파형 역산으로 분류하기는 어    

렵다. Wang and Ma (2019)는 VMB-Net이란 모델을 개발하였    

는데 완전 연결 층(fully connected layer)과 완전 합성곱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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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을 연결한 방식으로 아키      

텍쳐가 구성되어 있고, 공대공(crosswell) 자료 구조에 대해 전       

파형 역산을 구현하였다. 특이한 점은 자연 이미지(일반 사물       

사진)를 속도 모델로 변형하여 학습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학습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켰다. Wu et al. (2018)은 InversionNet이       

라는 이름의 CNN기반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U-Net      

(Ronneberger et al., 2015)과 같은 인코더-디코더 구조로 구성       

되어 있고 명시적으로 탄성파 파형역산을 구현한 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InversionNet보다 개선된 SeisInvNet이 Li et      

al. (2020)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 네트워크는 공간적으로 정       

렬된 특성 맵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반사-수신 관계의 불확실       

성을 해결하였다(Jo and Ha, 2021). 또한, 순환 신경망 (RNN)        

을 기반으로 하거나 합성곱 신경망에 융합하여 속도 모형을       

재현하는 연구들도 다수 제안되었다(Biswas et al., 2018;      

Adler et al., 2019; Fabien-Ouellet and Sarkar, 2020).       

VelocityGAN은 생성기와 판별기로 구성된 GAN을 기반으로     

하는 속도 예측 네트워크로 Zhang and Lin (2020)에 의해 제         

안되었다. 

순수 데이터 기반의 전파형 역산에서 훈련자료는 임의의 다       

양한 속도 모형(mt )과 식 (2)와 같은 파동방정식 모델링을 통         

해 계산된 탄성파 자료(r' = Ru)로 구성되는데, mt 는 훈련 자          

료의 라벨(label)이 되고 u' 는 입력 자료가 된다. 속도 모델을         

예측하는 심층 신경망은 다음과 같이 입력 자료와 속도 모델        

관계를 아핀 매핑(affine mapping)하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7)

여기서 w 는 신경망을 구성하는 훈련가능한 가중치이고, G 는        

심층 신경망, m' 은 신경망(G)의 출력으로 예측된 속도 모형        

을 의미한다. 실제 목표로 하는 속도 모형이 mt 이기 때문에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한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8)

식 (8)의 손실함수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MSE)      

를 적용한 것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손실함수를        

설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식 (8)         

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중치를 찾아야 한다.

(9)

식 (9)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역전파 기법(back-       

propagation algorithm) (Rumelhart et al., 1986)을 사용하여 손       

실함수의 그래디언트를 계산하고 다음과 같이 경사 하강법으      

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10)

여기서  는 학습률(learning rate)로 식 (3)의 구간 길이와 본    

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는 그래디언트를 의미한    

다. 딥러닝에서는 매 반복 단계를 에포크(epoch)라고 하며, 미    

니배치 경사하강법(mini-batch gradient descent method)을 사    

용하는 경우 각 에포크는 모든 미니배치를 학습하도록 반복하    

는 과정을 포함한다. 충분한 에포크 동안 훈련을 반복하여 식    

(9)를 만족하는 가중치를 얻게 되면 심층 신경망 학습이 완료    

된다. 학습이 완료된 네트워크에 취득 자료를 입력하면 아래    

식과 같이 최종적으로 속도 모델을 예측할 수 있다. 

(11)

Fig. 2는 순수 데이터 기반 전파형 역산의 작업흐름도를 보    

여준다.

물리 기반 RNN 구조 활용 전파형 역산

순수 데이터 기반 전파형 역산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딥러    

닝 기술을 오롯이 받아들여 전파형 역산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반면, 딥러닝 라이브러리의 편의성만을 이용하는    

전파형 역산 구현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Richardson (2018a)    

은 딥러닝 기법 중 RNN 구조가 시간영역 파동방정식을 유한    

차분법으로 시간 적분하여 풀이하는 과정과 유사함에 착안하    

여 전파형 역산을 딥러닝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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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orkflow of pure data-driven full waveform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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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딥러닝 라       

이브러리(예를 들면 TensorFlow)로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지      

만,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갖는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목         

적함수의 그래디언트 방향을 계산할 때 자동미분을 이용할 수       

있고, GPU를 사용하여 계산 과정을 가속시킬 수 있으며 딥러        

닝 분야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이론들을 전파형 역산에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Fig. 3은 RNN구조를 이용하여 파동방정식을 모사하기 위한      

신경망 구조를 보여준다. RNN 메모리 셀의 이전 시간 단계의        

파동장( )과 현재 시간 단계의 파동장(ut), 그리고 송신파형      

( ft )을 입력으로 받고, 다음 시간 단계의 파동장( )과 수신         

기 위치의 파동장( )을 출력으로 내보낸다. 현재 시간 단계       

의 파동장과 다음 시간 단계의 파동장은 메모리 셀의 상태로        

출력되어 다음 시간 단계에서 입력 값으로 사용된다. RNN 셀        

에서 훈련가능한 가중치는 속도인데, 이 값을 동결(freeze)시키      

면 정해진 속도 모델에서 파동장을 생성하는 모델링 신경망으       

로 작동한다. 속도 값을 훈련가능한 가중치로 설정하고 관측       

파동장을 라벨로 사용하면 전파형 역산을 구현할 수 있다.       

Fig. 4는 RNN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의 알고리즘 구조를 보여        

준다. 

RNN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이 전통적인 수반 상태법 기반의       

전파형 역산과 정확하게 등가라는 사실은 Sun et al. (2020)에        

서 더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Sun et al. (2020)은 RNN 구조를         

이용하여 파동방정식 모델링을 구현하고 전파형 역산에 사용      

하였는데, 모델링만 수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RNN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는 구조이다. 즉, RNN을 위한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파동방정식의 유한차분 풀이법을 구현한     

것이다. 전파형 역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RNN 구조에 포함되       

는 지층 모델의 속도 값을 훈련 가능한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관측 파동장과 모델링 파동장의 잔차를 목적함수로 하여 이       

목적함수를 최소화시키도록 RNN의 속도 매개변수를 훈련시     

킨다. 이렇게 구현한 전파형 역산은 전통적인 방법과 마찬가지       

로 물리 기반 전파형 역산이다. Ren et al. (2020)도 전파형 역          

산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 기반 신경망(SWINet)을 제안하였는      

데, Sun et al. (2020)이 제안한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         

념을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물리 기반 전파형 역산은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이 갖는 단점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Sun et al., 2021). 즉,         

전파형 역산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국부 최소값 문제를 벗어나        

지 못하기 때문에 국부 최소값으로 수렴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정확한 초기 속도 모델이 필요하다(Song and Alkhalifah,       

2022). 초기 속도 모델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관측 파동장에 저        

주파 성분이 충분해야 정확한 속도 모델로 수렴할 수 있다. 또         

한 이 방법은 전파형 역산 과정 자체가 신경망의 학습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는 탄성파 자료가 바뀌면 동일한    

학습과정을 다시 되풀이해야 한다.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이용한 전파형 역산

탄성파 전파형 역산에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면서 다양한 형    

태의 모델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은 U-Net과 비슷한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CNN기반 딥러닝    

모델이다. CNN기반의 네트워크 모델은 일반적인 완전 연결    

신경망 기반 네트워크에 비해 훈련시켜야 할 매개변수가 적어    

계산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입출력 자료 모두 이    

미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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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ngle-cell architecture of the waveform RNN (reproduced 

after Sun et al. (2020)).

Fig. 4. Workflow of physics-based FWI using 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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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속도 모델을 출력으로 하는 순수 데이터 기반 전파         

형 역산 구조에 매우 적합하다. 그러나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         

의 영역(domain)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처리 문제에       

사용되는 U-Net 계열의 모델보다는 더 세밀한 학습 전략이 필        

요하다. 또한 오토인코더(autoencoder) 형태의 모델을 사용한     

딥러닝 기반 속도 역산은 작은 구조가 많은 속도 모델일수록        

세부적인 구조를 보존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므로(Li et      

al., 2020),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Yang and Ma (2019)는 가장 기본적인 인코더-디코더 구조       

를 사용한 딥러닝 기반 속도 역산을 제안했다(Fig. 5). 잡음이        

포함된 자료나 진폭이 왜곡된 자료, 저주파수 성분이 부족한       

자료에 대해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함으로써 딥러닝 기반       

속도 역산의 장점을 강조했지만, 예측 결과는 문제점이 많았고       

결국 다양한 훈련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결론      

을 이끌어내는데 그쳤다. Wu and Lin (2019)은 InversionNet       

이라는 이름의 CNN기반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코더-디코더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입    

력 탄성파 자료와 출력 속도 모델의 영역과 크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조건부 무작위 장(conditional random field, CRF) 개    

념을 적용하였다. CRF는 통계적 모델링 방법 중의 하나로 이    

웃하는 표본을 고려하여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를 이용하여 출    

력 속도 모델에서 공간적으로 서도 다른 위치 간의 상호작용    

을 모델링하여 지층 경계면이나 단층 부근의 속도를 더 정확    

하게 예측하였다. InversionNet보다 개선된 SeisInvNet (Li et    

al., 2020)은 CNN과 완전 연결 네트워크를 최적화하여 성능을    

개선시켰다. 기존 모델과 달리 SeisInvNet은 탄성파 자료가 취    

득된 위치 정보와 속도 모델의 반사면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였다. 주변 트레이스 정    

보와 자료취득 구조(acquisition geometry), 속도 분포 및 지층    

경계면 개수 등의 정보를 임베딩 인코더를 통해 입력 받아 공    

간적으로 정렬된 특성을 생성하고 속도 모델이 출력될 수 있    

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Liu et al. (2021)은 SeisInvNet    

Fig. 5. Architecture of the encoder-decoder network used for seismic velocity inversion (Yang and Ma, 2019).

Fig. 6. Architecture of the modified SeisInvNet (Liu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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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본 네트워크로 사용하면서 암염층이나 단층을 포함하는      

좀 더 현실적이고 복잡한 모델을 다루기 위해 수정된 네트워        

크를 제안하였다(Fig. 6). SeisInvNet이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만 이용한데 비해 Liu et al. (2021)은 공통 수신원 모음 자료          

도 같이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였다. 

신경망 재매개변수화를 이용한 전파형 역산

보다 혁신적인 딥러닝 기반 전파형 역산 기법은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과 순수 데이터 기반 전파형 역산을 혼합한 모델        

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은 식 (1)과 같이 관          

측한 탄성파 자료와 합성한 탄성파 자료의 차이로 정의되는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속도 모델을 결정한다. 반면에 순수      

데이터 기반 전파형 역산은 손실함수가 식 (8)과 같이 속도 모         

델의 차이를 측정하는 함수로 구성되므로 신경망의 가중치가      

속도 모델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도록 학습된다. 이 두가지 접근       

법을 혼합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의 목적함수를 최       

소화시키도록 신경망의 가중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문헌 상에서 매개변수화된 CNN 영역 전파형 역산       

(Wu and McMechan, 2019), 딥러닝을 이용한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reparameterized FWI) (He and Wang, 2021; Zhu       

et al., 2022), 물리 기반 신경망 전파형 역산(Sun et al., 2021)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으로 일컫도록 하겠다.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12)

식 (12)의 목적함수는 식 (1)과 같은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        

의 목적함수에 순수 데이터 기반 전파형 역산의 심층 신경망        

모델인 식 (11)을 대입하여 정리한 식이다. 물론 역산 초기 단         

계에서는 심층 신경망 모델의 가중치(w)가 최적값(w* )이 아니       

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식 (11)의 신경망 모델과는 차이가 있        

다. 식 (12)의 목적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미분의 연쇄 법        

칙(chain rule)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신경망 가중치에 대한 경사        

방향을 계산할 수 있다(He and Wang, 2021). 

(13)

여기서 우변 첫번째 항은 신경망 가중치(w)에 대한 네크워크       

(G, 결과적으로 속도 모델 m)의 자코비안 행렬로 역전파 알고        

리즘에 의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우변 두번째 항은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의 속도 모델에 대한 경사 방향으로 수반 상태법        

에 의해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Plessix, 2006). 식 (13)의    

경사 방향은 파동방정식의 순방향 모델링(forward modeling)    

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전통적인    

유한차분법이나 유한요소법 등의 수치해법으로 풀이한다면 속    

도 모델에 대한 경사 방향은 전통적인 수반 상태법으로 계산    

하고, 신경망 가중치에 대한 경사 방향을 계산할 때 이것을 출    

력의 잔차(residual) 대신 넣어준다. 만약 순방향 모델링을 신    

경망 또는 딥러닝 라이브러리 함수로 구현한다면 전체 과정을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가중치에 대한 경    

사 방향이 구해지면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신경망 모델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진다. 

(14)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의 자세한 알고리즘 구조는 Fig.    

7에서 보여주고 있다.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은 전통적인 전파형 역산과 마    

찬가지로 탄성파 자료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간접 역산의 구조    

를 가지지만 모델 영역(model space)이 속도 모델에서 속도 모    

델을 예측하는 신경망의 가중치로 재매개변수화 된다는 차이    

가 있다. 모델 영역이 확장된다는 측면에서 AWI (Warner and    

Guasch, 2014, 2016)나 확장 송신원 파형 역산(Huang and    

Symes, 2015; Huang et al., 2016, 2017)과 유사하다고 볼 수    

도 있으나 확장된 모델 영역이 속도 모델과 탄성파 자료를 매    

개하는 구조가 아닌 속도 모델을 구성하는 기저 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의 이러한    

구조는 물리적 모델을 희소 표현(sparse representation)하여 국    

부 최소값 문제를 약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전 정보    

를 선행 학습(pretraining) 형태로 구현하여 정규화 기법을 암    

묵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GPU를 이용한 가속이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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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orkflow of a DNN-based reparameterized F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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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 된다(He and Wang, 2021).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은 비교적 최근에 논문으로 발      

표되기 시작해서 아직 발표된 논문의 수가 많지는 않다. Wu        

and McMechan (2019)은 CNN을 이용하여 재매개변수화된 전      

파형 역산을 구현하였는데 초기 속도 모델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 선행 학습 전략을 사용하였다. 무작위 난수를 입력으로       

하여 일관된 장파장 속도 모델이 출력되도록 훈련시킴으로써      

속도 모델의 국부적 변화에 둔감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네트워       

크를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초기 속도 모델의 특성을 유지        

하는 전파형 역산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초기        

속도 모델을 사전 정보로 하는 정규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구        

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e and Wang (2021)은 재매개변수         

화된 전파형 역산을 일반화하여 설명했으며 TV (total variation)       

정규화 전파형 역산(Peters and Herrmann, 2017; Esser et al.,        

2018)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다만 순방향 모       

델링을 4차 유한차분법(Hustedt et al., 2004)을 사용하여 C언       

어로 구현하였고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 라이브러리      

와 HSS-structured multifrontal solver (Ghysels et al., 2016;       

Rouet et al., 2016)를 사용하여 풀이하였기 때문에 계산 효율        

측면에서 완성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Zhu et al. (2022)은 속도 모델 예측과 순방향 모델링을 모         

두 딥러닝 라이브러리로 구현하여 전파형 역산을 위한 경사       

방향 계산을 역전파 기법으로 계산하였다. 이전 연구들과 다르       

게 선행 학습이 필요 없고 드롭 아웃(dropout) 층을 이용하여        

불확실성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Dhara and Sen (2022)       

은 물리 기반 심층 오토인코더(physics-guided deep autoencoder)      

를 사용하여 전파형 역산을 구현하였는데, 근본적인 개념은 재       

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과 동일하고 전파형 역산의 초기 모       

델을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        

식의 딥러닝 기반 전파형 역산은 다양한 학습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접근법으로 보기 힘들고, 극단        

적으로 해석하면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속도 모델을      

한 단계 더 매개변수화한 전파형 역산의 변형된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Sun et al. (2021)에서는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을 물리 기반 신경망 전파형 역산이라고 분류했는데, 순방       

향 모델링 부분이 물리 기반 RNN으로 구현된 것을 제외하면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과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었     

다. 다른 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손실 함수를 모델 오차와        

데이터 오차의 가중평균으로 구성하여 전통적인 물리 기반 전       

파형 역산과 순수 데이터 기반 전파형 역산을 결합한 모델        

(hybrid PGNN)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물리 정보 기반 신경망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

전파형 역산은 실제 측정한 탄성파 자료와 컴퓨터로 합성한       

탄성파 자료를 유사하게 만드는 속도 모델을 찾는 최적화 방        

법이므로 기본적으로 탄성파를 모델링하는 기법이 매우 중요    

하다. 전통적으로 모델링 기법은 유한차분법이나 유한요소법    

과 같은 수치해법을 이용하여 파동의 전파현상을 기술하는 편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머신러닝 기법    

이 발전하면서 탄성파 모델링 기법을 대체하려는 연구가 많아    

지고 자연스럽게 전파형 역산 기법도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구    

현되고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 현상을 전통적인 결정론적 수치    

해법으로 모사하지 않고 머신러닝을 이용하면서도 많은 학습    

자료가 필요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PINN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Raissi et al., 2019, Karniadakis et al., 2021).    

PINN은 일반적인 데이터 기반 모델이 학습자료는 잘 설명하    

면서 새로운 자료에 대해 물리적으로 일관성 없는 결과를 예    

측하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즉, 머신러닝 모델에게    

기본적인 물리 법칙과 도메인 지식을 학습시켜 강력한 이론적    

제약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arniadakis et    

al., 2021). PINN 기법에서 파동전파와 같은 물리적 현상을 모    

사하는 방법은 속도 모델과 파동장의 쌍으로 이루어진 학습자    

료를 이용하는 지도 학습뿐만 아니라 모사하고자 하는 파동방    

정식을 이용하는 비지도 학습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한 손실함수에 편미분방정식    

의 잔차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전파형 역산 기법도    

이러한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으며, 앞 절에서 설명한 재    

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 기법도 PINN에서 파생되었거나    

PINN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PINN 기반 전파형 역산은 탄성파 자료를 모델링하는 순방    

향 문제와 속도 모델을 구하는 역문제를 담당하는 두 개의 신    

경망을 이용한다. 물론 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매개변수화    

된 전파형 역산이 두 개의 신경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Zhu et al., 2022), 모델링을 구현하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과    

정에 편미분 방정식을 손실함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INN 기반 전파형 역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PINN 기반 전    

파형 역산을 구현할 때 모델링을 위한 신경망과 역산을 위한    

신경망을 동시에 훈련시킬 수도 있고, 모델링을 위한 신경망을    

미리 개별적으로 훈련시킨 다음 역산을 위한 신경망을 별도로    

훈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구현 방법만으로 별개의 기법이라    

고 규정지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딥러닝    

기반 전파형 역산 기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위적으    

로 구분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다른 부류로 구분해 놓은 기법    

은 세부적인 구현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Zhu et    

al. (2022)이 제안한 재매개변수화된 전파형 역산을 위한 신경    

망은 잠재 공간(latent space)의 무작위 벡터로부터 속도 모델    

을 생성하는 생성 신경망(generative neural network)인데 비해,    

Rasht-Behesht et al. (2022)이 사용한 PINN 기반 전파형 역산    

기법은 공간 좌표를 입력으로 받아 속도 모델을 출력하는 완    

전 연결층 신경망이다. 

PINN 기반의 전파형 역산에 대한 이론은 Rasht-Behesh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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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2)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Rasht-Behesht      

et al. (2022)의 이론을 기준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        

명하고자 한다. PINN은 처음에 물리 현상을 모델링하는 문제       

를 풀기 위해 제안되었고, 그 구조는 주로 공간과 시간을 나타         

내는 독립 변수를 입력으로 받아 모사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출력으로 하는 완전 연결 신경망으로 구성된다. 물론 개념적으       

로 볼 때 반드시 이런 구조를 만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PINN 기반 전파형 역산 모델에서 파동방정식을 모사하는 신       

경망과 속도 모델을 예측하는 신경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5)

(16)

여기서 u 는 모델링 신경망(Gsim )으로 예측된 파동장이고 v 는         

역산 신경망(Gvel )으로 예측된 속도 모델이다. 가중치는 아랫       

첨자를 붙여 모델링 신경망(ws)과 역산 신경망의 가중치(wv)를      

구분하였다. 식 (15)와 (16)의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한 손실       

함수는 파동방정식을 나타내는 편미분 방정식의 잔차와 지도      

학습을 구현하는 경계 조건(또는 초기 조건), 그리고 관측자료       

와 모델링 자료의 잔차로 다음 식과 같이 구성된다.

(17)

여기서 EPDE 는 식 (15)와 (16)의 신경망에서 예측된 파동장과        

속도를 음향 파동방정식에 직접 대입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       

고, 이때 송신원을 초기값 방법(initial value method) (Alterman       

and Karal, 1968; Hicks, 2002)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송신원 항        

f 는 0으로 간주할 수 있다(Rasht-Behesht et al. 2022). 두 번          

째 항의 은 유한차분법이나 유한요소법으로 미리 계산된 파       

동장 또는 자유면 경계조건과 같은 물리적 조건이고,  는 손         

실 함수의 각 항에 대한 가중치이다. 손실 함수를 구성하는 각    

항의 가중치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경험적으로 시행착오를 통    

해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 (17)을 구성하는 첫번째 항    

은 네트워크 출력 값의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지배 방정식    

(여기서는 음향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고 두    

번째 항은 초기 시간대 스냅 사진(snap shot) 또는 경계 조건    

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며, 세번째 항은 관측 자료를 만족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PINN 기반 전파형 역산    

의 알고리즘 구조는 Fig. 8과 같다.

PINN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은 최근 연구가 시작되어 아직    

많은 논문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발표된 논문 중에서는 Rasht-    

Behesht et al. (2022)에서 가장 상세한 구현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Rasht-Behesht et al. (2022)은 지표 및 공대공 탐사 구조    

에 대해 다양한 송신원 조건을 사용하여 PINN 기반 전파형    

역산을 테스트하였다. de Souza et al. (2022)는 1차원 수평 층    

서 모델에 대해서 PINN을 기반으로 전파형 역산을 수행하였    

는데, 모델링에서 송신원 신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수렴 속    

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산란 파동장을 구하는 편미분 방정식    

(Alkhalifah et al., 2020)을 사용하였다. 손실 함수는 데이터 잔    

차와 편미분 방정식 잔차의 합으로 구성하여 전형적인 PINN    

구조를 이용하였다. de Souza et al. (2022)은 산란 파동장을    

구하는 신경망과 속도 모델 역산을 수행하는 신경망을 교대로    

학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수렴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Song and Alkhalifah (2022)는 de Souza et al. (2022)의 연구    

를 확장하여 일반적인 속도 모델에 대해 PINN 기반 전파형    

역산을 구현하였는데, PINN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이 WRI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PINN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이 편미분 방    

정식을 정규화 항으로 사용하여 파동방정식을 완전하게 만족    

하지 않는 산란 파동장을 생성함으로써 WRI와 마찬가지로    

파동방정식을 이완(relaxation)하는 효과를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PINN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의 경우 모델링 부분이 아직 완    

벽하지 않기 때문에 역산 성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    

다. 실제로 문헌에는 복잡한 속도 모델의 경우 반사파나 겹반    

사파(multiple) 등을 모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기술되어 있    

다(Rasht-Behesht et al., 2022). 물리학 분야에서 PINN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확산 방정식에 적용되었는데, 확산 방정식    

은 진동이 적은 매끄러운 해를 갖는 특징이 있어 몇 개의 절    

점만 이용해도 해를 잘 근사한다. 그러나 파동 방정식의 해는    

진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절점만으로는 해를 정확히 구    

하기 어렵다. 특히 고주파수 성분을 정확하게 구하기 어려우    

며, 전파형 역산은 파동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갖는 비선    

형 역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de    

Souza et al., 2022). 그러나 PINN은 기존 모델링 기법과 달리    

파동방정식을 완벽하게 만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탄성 이    

방성 매질과 같은 복잡한 물리를 고려하는 전파형 역산을 구    

( , ; )
sim s

tu G x w

( ; )
vel v

v G x w

1 2 3

2 2 2

1 2 32 2 2
ˆ( )

PINN PDE BC d
E E E E  

  

  

     S v u f u u Ru d

û

Fig. 8. Workflow of a FWI using PINN.



238 편석준 · 박윤희

 

   

     
  

    
   

  

      
  
   

      
 

      

      
  
  

   
   

      
   
   

  

     
     
  

      
    

      
   
    

   
 

        
   
 

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전파형 역산 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단순하게       

딥러닝 라이브러리의 자동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순수 데       

이터 기반 전파형 역산, 신경망을 이용한 속도 모델의 재매개        

변수화, 물리 정보 기반 전파형 역산까지 전파형 역산을 구현        

하는 구조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       

여 전파형 역산을 구현하는 경우 GPU를 이용하여 계산 효율        

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자동 미분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         

함수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신경망을 이용하여 속도 모        

델을 재매개변수화하거나 물리 정보 기반 전파형 역산을 사용       

하는 경우 전파형 역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주기 놓침 현상        

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전파형 역산의 모델 공간 확장과 비          

슷한 개념으로 신경망 이론에서는 국부 최소값 문제가 거의       

없고 안장점(saddle point)을 쉽게 벗어나 수렴한다는 것이 증       

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파형 역산 기술이 탄        

성파 자료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함       

으로써 많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딥러닝       

기술의 접목은 전파형 역산 기술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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